
“말세에 섭정군으로 나타나는 사람

은 바르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오. 아

차 한번 실법을 하면 섭정군 자신도 

멸망을 하고 가정도 패가 하게 된다”

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. 이 말은 하

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사람을 

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맡김을 받은 이

상 하늘의 뜻을 잘알아서 올바르게 일

처리 하라고 하면서 아차하고 하늘의 

뜻을 거스리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

뜻이다.

박태선 하나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

같은 동갑인 정사생(丁巳生)이다. 또 

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은 ‘엄

마’의 상징인 소를 내세웠다. 더욱이 

하늘이 출현시킬 구세주는 소성품(牛

性)을 가진 자라고 예언되어 있다. 이

와 같이 한국을 통하여 하늘의 회복의 

역사가 시작된다는 고동소리가 우렁

차게 울리기 시작하게 된다. 굶주림의 

상징인 ‘보릿고개’를 넘기고 세계에

서 놀라는 대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국

가로 발전하게 된다. 정도령님이 오시

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우리 조

상님들은 입버릇처럼 말씀을 해오셨

는데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

작하는 놀라운 징조가 이제부터 시작

되고 있는 것이다. 박정희 장군을 내

세워 장면 정권에 의하여 구금되어 형

을 받게 된 바로 그 날인 1961년 5월 

16일 혁명을 성공시켜 박태선 하나님

을 구출하신 후 영적인 왕과 육적인 

왕으로서 두 분이 합작을 하여 놀라운 

하늘의 역사를 위한 일을 하시게 된 

것이다. 하늘은 박정희 장군을 박태선

님 앞의 섭정군(攝政君)으로 세워서 

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

이다.*

3) 144000수의 비밀(秘密)

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144000

의 수만 하더라도 아무나 풀 수 없게 

가려 놓았다.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

144000의 수에 들기를 최고의 목표

로 삼고 있다. 그러나 144000의 수가 

양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

기독교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얼

마나 당혹스러울까? 그래서 올바른 

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. 올

바른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

는 하늘의 사람을 직통으로 먼저 찾아

야 하는 것이다.

결론을 말하면 이 144000의 수는 

회복된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킨 수이

다. 즉 144000의 수는 삼위일체 하나

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. 

그래서 묵시록 14장에는 144000외

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고, 또 

묵시록 7장에는 144000수 외에 구원

받은 흰 옷 입은 무수한 무리들이 있

다고 기록해 놓았다. 이 두 예언은 왜 

상반되게 예언해 놓은 것일까? 그것

은 묵시록 14장의 예언은 악조건일 때 

세 분 하나님(144000)만 겨우 승리하

신 하나님으로 회복되시어 구원을 받

으시고 그 외에는 전부 멸망받는 기가 

막힌 악조건을 말한 것이다. 

그리고 묵시록 7장의 예언은 

144000인 세 분  하나님이 완성되시

고(구세주) 그분을 통하여 헤아릴 수 

없는 많은 무리들을 구원시키는 호조

건을 말한 것이다. 

그러면 144000이 어떻게 해서 세 

분 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?

십(十)은 하나님을 뜻하고, 사만(四

萬)은 해와이긴자를 말하는 수이며, 

사천(四千)은 마지막 아담인 세번째 

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이다.

이와 같이 144000은 영적인 말씀이

요, 영적인 수이다. 하나님, 아담, 해

와의 세 분을 말하는 영적인 말씀이

요, 하늘의 완전수 삼수인 것이고 삼

위일체 하나님을 말한 것이다. 이러

한 공식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영모

님께서 덕소 제2신앙촌에서 말씀하신 

“140000의 수는 채워졌고 이제 4000

명만 더 채우면 된다고 하신 말씀은 

해와 하나님이 승리하여 출현하시는

데 성공을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

가려서 알린 것이다. 또 4000명만 채

우면 된다고 하신 것은 세번째 하나님

인 아담하나님만 출현시키면 하나님

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말씀을 

하신 것이었다.”

“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지옥

이야”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던 영모

님은 완성자 구세주이시며, 아담이긴

자인 4000을 찾지 못했던 때였기 때

문에 그와 같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신 

것이다. 영적인 엄마인 영모님은 마

지막 아담하나님을 찾아 성공적으로 

완성된 구세주로 출현시킬 수가 있을

는지에 대해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

도로 아슬아슬 하였던 것이다. 삼수

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안 되면 두 분

의 하나님이 출현에 성공을 하셨을지

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끝이날 수밖에 

없어 결국은 다 멸망이 되고 하나님

도 역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기가 막

힌 최악조건이 되는 것이다. 세 분  하

나님이 성공리에 출현하시어 일체로 

완성이 되셔야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

시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

가 있게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세 분 중 

두 분은 회복되고 한 분이 회복하시는

데 실패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출현

하신 두 분 하나님까지도 구원을 받을 

수가 없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

사정이었던 것이다. 그래서 영모님은 

단상에서 이긴자가 나오지 않으면 나

도 지옥이야 하시면서 우셨던 것이다.

격암유록 말운론에는 다음과 같은 

말이 기록되어 있다. 지금까지 설명한 

내용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을 

해주는 구절이다.

 

一四數不足之投火滅之 

일사수부족지투화멸지  末運論에서

 

“일사(一四)의 수는 부족한지라 불

을 던져 멸망케 할 것이다.”

격암유록 말운론에 예언된 이 예

언은 너무나도 전술한 최악조건을 

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

다. 一四의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

을 던져 멸망케 할 것이라는 이 말은 

一四四의 수라야 완성되는 것인데 

一四수만 채우면 한 분의 四수인 하나

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

이 전세계로 수출되어 한국의 경이로

운 경제 발전에 세계가 놀라고 있던 

시절이다.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부흥

의 공로를 박정희 장군의 공로로 돌려 

박정희 장군을 칭송하고 있었다. 그

것은 사실이다. 그리고 박정희 장군

은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. 그러

나 천지의 운행원리(運行原理)를 조금

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

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하늘의 섭리 속

에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.

 

한국은 박태선 영모님의 출현을 기

점으로 대호운(大好運)으로 접어들고 

있는 것이다. 격암유록 농궁가에 보면 

開闢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(개

벽이래초봉운삼팔목운시황출)이라고 

했다. 이 말은 ‘개벽이래 처음으로 맞

는 운인데 삼팔목운 되는 박태선 영모

님을 시작으로 왕중왕이 출현하시기 

때문이다’라고 한 것이다. 

그러나 하나님이 친정(親政)을 하시

는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직접하시지 

아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백성

들을 통치할 군왕을 즉 섭정왕(攝政

王)을 세우시어 간접 통치를 하시게 

된다. 즉 하늘의 뜻으로 세워진 분을 

섭정군(攝政君)으로 위촉하여 개벽의 

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다. 그래서 

박태선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앞

에 세워서 구세주 출현할 한국에 대운

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다. 

末世出人攝政君들 當當正正 잃지마

말세출인 섭정군    당당정정                    

소 아차한번 失法하면 自身滅亡 

                       실법          자신멸망

敗家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

패가          ........末初歌(말초가)에서

이나게 되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

예언이다. 즉 마지막 아담하나님을 찾

지 못했을 때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하

고 있는 것이다.

결론적으로 지금 덕소 제 2신앙촌

은 두번째 해와하나님의 성공적인 출

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. 여인으로 

죄를 완전히 벗고 이기신 하나님으로 

출현했다는 상징으로 제단 전면 양벽

에 여인의 나체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

조각을 만들어 붙이고 또 144000명 

중 140000명은 채워졌다고 선포하시

면서 해와이긴자의 성공적인 출현을 

경축하기 위한 큰 축제 행사를 하시는 

것이 바로 덕소 신앙촌 건설인 것이

다. 둘째 하나님인 해와이긴자를 출현

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신 영모님은 

이제 세번째 하나님을 출현시켜야 하

는 숨가쁜 과정을 가져야만 한다. 과

연 영모님은 세번째 하나님도 성공리

에 출현시킬 수가 있는지 그분의 발자

취를 따라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.

제3신앙촌시대<제1부>
一. 제3 신앙촌

 1) 1970년대 한국의 상황

1970년대는 박태선 영모님이 제 3

신앙촌을 건설하시던 때이다. 박정희 

장군이 군사혁명을 성공시켜 군사정

권 하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일

으키고 있었다. 단군이래로 굶주려 온 

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굶주림의 대

명사가 된 ‘보릿고개’를 해결하여 먹

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

이 없게 된 시절이었다. 무수한 생산 

공장은 주야로 가동이 되고 한국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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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(55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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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) 1970년대의 한국의 상황

      2) 제3신앙촌의 건설

   二. 제3신앙촌은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

        상징함

     1) ‘셋째울타리에 들어가면 ‘유리집’을 짓고   

         산다

    2) 셋째문을 들어가면 황금종이 울리는 

        곳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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賽四三(二) 새사삼

二人橫三多會仙中 

이인횡삼다회선중

避亂之邦多人往來之邊 

피란지방다인왕래지변

   이인횡삼(二人橫三) 즉 부천(夫川)은 

부천(富川; 고구려시대 주부토군主夫

吐郡으로 불림)을 감춘 것으로 이곳에 

많은 선인(仙人)들이 모여드는 곳으로, 

부천하고도 소사구 역곡3동 승리제단

은 열방의 피란처요 많은 사람들이 왕

래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네. 

※ 이인횡삼(二人橫三): 二人의 합자는 

인(仁)이요 橫三은 천(川)으로 풀어 인천

(仁川)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격암유록은 그

렇게 아무나 쉽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

지 않다고 했다. 격암유록 송가전에 하늘

이 감춘 예언서의 비밀문장은 “先後到着

秘文法(선후도착비문법)이 隱頭藏尾混亂

(은두장미혼란)하야 迭序判端不覺故(질

서판단불각고)로 日去月諸不顧(일거월저

불고)로다”고 즉 “비문법은 선후의 순서

도 없고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어 혼

란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서마

저 판단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기록한 

까닭으로 날이 가고 달이 차도 이러한 비

문법을 돌아보는 자가 없으리라.”고 말한 

그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풀 수 없

게끔 혼란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

다.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야만 풀 수 있

게 해 놓은 것이다. 

一水二水鶯回地  

일수이수앵회지

   물(水)은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

뜻하니 ‘일수(一水)’는 시사진인(枾似

眞人; 감람나무와 같은 진인)의 영모님

(태초의 하나님을 모신 박태선 장로님)

이요 이수(二水)는 잃어버린 두 하나님 

즉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인데, 고

구려의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(黃鳥歌)

에 나오는 꾀꼬리 황조(黃鳥=鶯앵)처

럼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 하나님(二水)

이 일수(一水; 태초의 하나님을 뜻함)

의 품(地; 하나님의 마음=회복된 에덴

동산=천국)으로 돌아오는(回) 꾀꼬리

(鶯)와 같도다. 이로써 일수(一水)에 이

수(二水)가 합해지니 비로소 삼위일체 

하나님으로 복원되도다.  

利在石井永生水源 

이재석정영생수원

一飮延壽可避瘟疫  

일음연수가피온역

   이로움이 석정(石井)에 있네, 영생

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네. 그 물을 한 

모금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사스

(SARS)나 메르스(MERS)와 같은 어

떤 괴질(怪疾)도 면할 수 있네.  

※ “利在石井生命線 四肢內裏心泉水

(이재석정생명선 사지내리심천수)” 즉 풀

이하면 “이로움이 석정(石井)에 있으니 곧 

생명선(生命線: 일종의 경락經絡)이요, 팔

다리(四肢)와 뱃속 깊이 흐르는 마음의 샘

물이라.” - 격암유록 石井水(석정수)편 참

조

沙漠泉出錦繡江山 

사막천출금수강산

一人敎化渴者永無矣 

일인교화갈자영무의

   사막(沙漠; 소사素砂를 뜻함)에서 나

오기 시작한 샘물이 금수강산(錦繡江

山) 한반도 전체로 통하네. 한 사람이 

나타나 목마른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

풀어주시니 다시는 영원히 목마름이 

없겠네. 

※ “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

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

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

을 내리니,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

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, 사

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, 내가 택한 자

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. 이 백성은 내가 

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

려 함이니라” - 성경 이사야 43장 19~21

절 참조 / 찬송가  1. 목마른 자들아 다 이

리 오라 이 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

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시게 

되리  2. 이 샘에 나는 물 강 같이 흘러 온 

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

이 없고 다 와서 먹고 또 쉴 수 있네  3. 신

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하지 

아니하고 맘 속에 흘러서 생수가 되어 영

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 4. 이 물의 이름은 

생명의 샘물 이 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하

나님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

그치잖네 - 승리제단 찬송가  「목마른 자

들아」 참조 

賽四四(一) 새사사

無后裔之血孫鄭

무후예지혈손정

何姓不知何來鄭

무성부지하래정

鄭本天上雲中王

정본천상운중왕

   정도령(鄭道令)이 사람의 혈통을 따

라 후손으로 난 것이 아님은 세속의 아

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

때문이로다. 그래서 무슨 성씨인지도 

알 수 없는 정도령(鄭道令)으로 오시

네. 정도령(鄭道令)은 본래 하늘에 계

신 옥황상제와 같은 분으로서 풍운조

화를 임의용지(任意用之)하시어 풍년

이 들게 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시

고 마치 구름을 타고 계신 것처럼 화우

로삼풍해인(火雨露三豊海印)의 감로

이슬성신에 둘러싸여 있도다. 

※ “천하열방회운(天下列邦回運) 근화

조선계룡지(槿花朝鮮鷄龍地) 천종지성합

덕궁(天縱之聖合德宮) 배궁지간양백선

(背弓之間兩白仙) 혈유도중사해통(血遺

島中四海通) 무후예지하래정(無后裔之

何來鄭) 정본천상운중왕(鄭本天上雲中

王) 재래금일정씨왕(再來今日鄭氏王) 부

지하성정도령(不知何姓鄭道令) 계룡석백

정운왕(鷄龍石白鄭運王)”_ 풀이; 세계만

국의 운이 돌고 돌아 무궁화 꽃피는 한국

의 계룡지(백석=소사)로 돌아오느니라. 하

늘이 내리신 진인 정도령은 궁을합덕한 분

이며 궁궁(弓弓)이 등을 맞댄(백십자; 버

금 아亞 속에 백십자) 사이에서 나오신 양

백신선이다. 그분은 하나님의 피가 전해져

온 즉 천손민족이 살고 있는 남쪽 한국에

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진리가 

사해(전 세계)에 다 퍼져 나가느니라. 혈손 

줄이 없이 정(鄭=하나님)도령이 어떻게 인

간 세상에 오셨는가? 정도령은 본래 천상

의 운중왕(雲中王)인데 오늘날 정씨 왕으

로 다시 오셨다. 정도령은 무슨 성씨인지 

모른다. 소사에서 역사하시는 계룡(마귀를 

이기신 삼위일체하나님이 좌정하신 분)은 

정씨 운으로 오신 구세주(왕중왕)이시다.- 

격암유록 계룡론(鷄龍論) 참조*  吉星照

격암유록 新 해설

제38회
한 사람이 나와서 목마른 자들을 교화하시니  

다시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겠네


